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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preference and purchase factors of seaweed in some regional residents of

Korea. Subjects were residents (n = 1,218) whose residential area was divided into inland and coastal region and the

survey was done during December 2007. Especially, purchase factors of seaweeds was conducted only in married

females (n = 353). The subjects are composed of 46.5% male and 53.5% female. Regional distribution of subjects was

found to be 16~17%, with highest ratio in the age bracket of 20~29 years old. Proportion of students, at 29.8%, was

the highest ranking occupation of the subjects. Preference score of seaweeds by region was highest for laver followed

by brown seaweed and sea tangle. In terms of preference by gender, female subjects displayed higher preference score

for green laver (p < 0.01), seaweed fusiforme, brown seaweed, sea tangle (p < 0.001) than the male subjects.

Considerations being made when purchasing seaweeds for each region were in the order of freshness, taste and

nutrition. In comparing the inland and coastal region, scores of freshness, convenience, design and color for the coastal

region was higher, displaying significant difference. (Korean J Community Nutrition 15(3) : 361~36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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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
—————————————————————————

지구표면의 71%를 차지하는 해양은 동·식물의 80%가

서식하는 거대한 생태계로 생명현상의 원천이자 각종 자원

의 보고이며, 지구의 기후 조절기능과 오염 정화능력을 가진

인류 생존과 활동의 최후 보루로써 미래 경제발전의 희망이

며 원동력이다(Kwon 2005).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

리나라는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해조류

를 식용과 가축사료 및 퇴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이용해

왔다. 바다로부터 얻어지는 매우 귀중한 선물인 해조류는 대

략적인 색깔에 따라 파래나 청각과 같은 녹조류, 미역이나 감

태와 같은 갈조류, 김이나 우뭇가사리 같은 홍조류로 구분되

어 지는데 이는 각 해조류가 가지고 있는 광합성관련 색소들

과 관련되어 있다(Kim 2004). 

해조류는 비소화성 다당류가 다량 함유되어 있어 열량소

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특성 때문에 과거에는 식품으로

써 큰 각광을 받지 못하였다(Kim 등 1988). 한편 해조류로

부터의 식이성 항산화제는 유리기 제거 기능을 통하여 노화

와 다른 질병을 예방한다고 알려져 있으며(Yan 등 1998),

해조류 중 항산화 물질의 추출에 관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Lee & Choi 1996; Lee & Oh 2000). 

해조류의 추출에 관한 연구에서 김으로부터 추출한 포피

란이나(Inoue 등 2009; Zhang 등 2009) 갈조류 유래 푸

코이단의 경우(Drozd 등 2006; Changotade 등 2008;

Ushakova 등 2008) 함황 함량을 증가시켜 그 효과를 향상

시키거나 저분자화를 통해 생체내 이용률을 높이는 등 산업

적인 이용가치를 높이고 있으며(Liu & Meng 2005;

Zemani 등 2005), 그 외에도 글루코만난과 펙틴 또한 혈청

지질개선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Bazzano 2008; Sood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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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또한 폐경 후 여성이 녹조미세조류의 클로렐라 복용

은 골 형성력을 높이고(Kim 등 2002), 골 밀도를 현저히 증

가시켰다는 연구 보고가 있었다(Kim 등 2003).

이와 같이 해조류에 포함된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은 독특

한 맛과 향으로 기호성이 양호하고(Cui 등 2002) 정미성분

이 풍부하여 생식이나 국수, 우동 등의 면류와 각종 국물을

우려내는 조미재로 이용되고 있으며(National Fisheries

Research and Development Republic of Korea

1989), 기능성 소재나 건강식품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Cui 등 2002). 

주로 겨울에 많이 생산되고 있는 해조류의 소비는 일부는

쌈, 국, 나물, 무침, 해조비빔밥 등의 형태로 소비되거나, 해

조류를 1년 내내 섭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로 건제품의 형

태로 판매되어 소비되며, 해조류의 생리활성 물질을 이용하

여 다양한 형태로 제품화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Kim 등 2002). 

이와 같이 해조류의 실생활에서의 소비형태가 무한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해조류의 설문조사

에 관한 연구로는 Kwon(2005)의 해안지역과 내륙지역 중

학생들의 해양생물에 대한 인식의 비교연구, Huh(2000)의

부산지역의 해조류 음식의 섭취패턴과 섭취향상을 위한 해

조류 조리법 연구가 있으며 최근 Cha & Kim (2008)의 해

조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가치분석이 있을 뿐 소비자

들을 대상으로 한 해조류의 기호도와 구매에 관한 조사연구

는 극히 미미한 편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내륙지역과 해안지역으로 구분하여 해

조류의 종류에 따른 기호도와 구매요인을 조사함으로써 해

조류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

연구대상 및 방법
—————————————————————————

1. 조사대상 및 기간

본 연구의 조사지역을 내륙과 해안지역으로 나누어 내륙

지역은 해안과 멀리 떨어진 우리나라의 대도시(서울, 대전,

광주)를 기준으로 선정하였으며, 해안지역은 바다와 인접하

여 해조류가 생산되는 지역(부산, 여수, 속초)을 선정하였

다. 예비조사는 2007년 11월에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

여 설문지의 미비점을 수정 보완 한 후 통계전문가와 상의하

여 설문지 문항을 완성하였다. 

조사대상은 주로 연령을 고려하여 다수의 구성원으로 형

성된 조직을 대상으로 학교의 경우 학생과 학부형, 보건소

방문객, 교회, 회사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자기 기록식 설

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였으며, 각 지역마다 지인들의 도움

으로 서울 은평구, 대전 용운동, 광주 광천동, 부산 해운대

구, 여수 여서동, 속초 장사동 지역에 설문지를 배포하여 직

접 회수하였고, 회수된 설문지는 연구자에게 우편으로 배달

되었다. 

조사기간은 해조류가 생산되는 계절인 겨울을 택하여

2007년 12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실시하였

다. 설문지는 총 1,300부를 배포하여 성실하게 응답한

1,218부를 통계처리용으로 사용하였다(설문지 회수율 및

이용율 93%). 

2. 조사내용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 내용은 대상자의 개인적요인과

해조류에 관한 요인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구성되었

다. 개인적 요인으로는 거주지역,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결혼

여부, 직업 등에 관한 6문항으로 조사하였다. 설문조사에 포

함된 해조류 종류 중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들에게 비교적 많

이 알려진 해조류를 선정하였다. 또한 해조류 구입 시 고려

하는 사항으로는 해조류의 특성을 이용하여 요인을 선정하

였으며, 조사대상자들은 주로 기혼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해조류에 관한 요인은 해조류의 종류에 따른 기호도 조사

에서 ‘매우 좋아한다’를 5점으로 하고, ‘매우 싫어한다’를 1

점으로 하여 점수화 하였다. 또한 해조류 구입 시 고려하는

사항은 척도문항(Lee 2004)을 참고로 표로 작성하여 ‘매

우 고려한다’, ‘고려한다’, ‘보통이다’, ‘고려하지 않는다’,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로 구분해 해당칸에 표시하도록 하였

다. 또한 ‘매우 고려한다’를 5점,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1점으로 점수화 하였다. 

3. 통계처리

본 연구에서 조사된 연구 자료는 Statistical Analysis

System(SAS version 9.1) 통계 package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설문지 문항에 대한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고, 요인들과의 유의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일원분

산분석(ANOVA)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해조류의 기호

도는 회수된 설문지 총 1,218 부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해

조류 구입 시 고려사항은 조사대상자 중 기혼여성이 응답한

설문 총 353부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지역간(서울, 대전, 광주, 속초, 부산, 여수)에 따른 해조류

의 기호도와 해조류 구매 시 선택요인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였다. 또

한 내륙지역과 해안지역에 따른 해조류의 기호도 비교조사

를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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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 과
—————————————————————————

1.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사항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사항은 Table 1과 같다. 조사대상자

의 지역별 분포는 광주가 17.2%, 속초가 17.0%, 대전이

16.7%, 서울이 16.6%, 여수가 16.6%, 부산이 16.0%였으

며, 성별은 남자 566명(46.47%), 여자 652명(53.53%)

으로 남자보다 여자가 많았다. 지역별 연령분포는 10대가

246명(20.0%), 20~29세가 25.9%로 가장 높았으며, 다

음으로 30~39세가 20.4%, 40~49세가 20.9%, 50세 이

상이 12.6%였다. 

교육수준은 대졸이 44.3%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전문대,

고졸 순이었다. 결혼여부에서는 미혼(50.4%)이 기혼

(49.6%)보다 많았으며, 직업은 학생이 29.8%로 가장 많았

고, 다음으로 회사원이 20.3%, 전문직은 18.5%, 주부 는

12.0%, 공무원이 8.2%, 자영업이 5.7%, 기타가 5.6% 순

이었다. 기혼여성들의 연령분포는 30대가 31.3%, 40대가

53.7%로 30~40대가 대부분이었으며 20대가 1.5%, 50대

가 13.4% 였다.

2. 지역별 해조류 기호도

각 지역별 해조류의 기호도 조사 결과는 Table 2와 같다.

해조류 중 김(Laver)은 대전지역이 4.67, 다음으로 광주는

4.64, 속초가 4.59, 부산이 4.58, 서울은 4.50, 여수가 4.46

을 나타내 김의 기호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대전과 광주, 가

장 낮은 지역은 여수로 나타나 지역간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

다(p < 0.05). 매생이(Capsosiphon fulvescens)는 대전

이 3.41로 가장 높았으며, 부산과 여수는 대전에 비해 유의

적 차이는 없었으나 광주지역은 3.14, 속초는 3.12, 서울은

3.04로 낮게 나타나 대전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았다

Table 2. Preference score of seaweed by region

Items 
Total

(n = 1,218)

Yeosu

(n = 202)

Kwangju

(n = 209)

Pusan

(n = 195)

Daejon

(n = 203)

Sokcho

(n = 207)

Seoul

(n = 202)
F-value

Laver 4.57 ± 0.621) 4.46 ± 0.69c2) 4.64 ± 0.55a 4.58 ± 0.59abc 4.67 ± 0.55a 4.59 ± 0.63ab 4.50 ± 0.68bc 3.46**

Capsosiphon

 fulvescens
3.22 ± 1.10 3.32 ± 1.18ab 3.14 ± 1.13bc 3.28 ± 1.11ab 3.41 ± 1.01a 3.12 ± 1.06bc 3.04 ± 1.07c 3.32**

Green laver 3.69 ± 1.02 3.64 ± 1.00bc 3.65 ± 1.01bc 3.80 ± 1.08ab 3.87 ± 0.93a 3.63 ± 1.04bc 3.56 ± 1.01c 2.61*

Codium fragile 3.07 ± 1.08 3.04 ± 1.11 2.99 ± 1.10 3.06 ± 1.19 3.26 ± 1.06 3.10 ± 1.04 2.95 ± 0.92 2.04

Hizikia fusiforme

 okamura
3.12 ± 1.07 3.21 ± 1.15a 2.98 ± 1.12bc 3.28 ± 1.16a 3.11 ± 0.93abc 3.19 ± 1.03ab 2.96 ± 0.99c 2.91*

Brown seaweed 4.24 ± 0.85 4.17 ± 0.89 4.24 ± 0.81 4.27 ± 0.91 4.21 ± 0.86 4.36 ± 0.77 4.19 ± 0.84 1.33

Sea tangle 3.88 ± 0.98 3.81 ± 1.02bc 3.80 ± 0.98bc 3.98 ± 1.03ab 3.88 ± 0.96abc 4.04 ± 0.94a 3.76 ± 0.93c 2.71*

Gelidium amansii

 lamouroux
2.94 ± 1.08 3.07 ± 1.15a 2.63 ± 1.16c 2.99 ± 1.08ab 3.07 ± 1.01a 3.05 ± 1.03ab 2.83 ± 0.96bc 5.69***

1) Mean ± SD, 5-point scale was used from 1: extremely dislike to 5: extremely like 
2) a~c :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 within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 <  0.05
*: p < 0.05, **: p < 0.01, ***: p < 0.00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Items Variables  N (%)

Region

Seoul 202 (816.6)

Pusan 195 (816.0)

Daejon 203 (816.6)

Kwangju 209 (817.2)

Sokcho 207 (817.0)

Yeosu 202 (816.6)

Gender
Male 566 (846.5)

Female 652 (853.5)

Age (year)

10 − 19 246 (820.2)

20 − 29 316 (825.9)

30 − 39 249 (820.4)

40 − 49 254 (820.9)

50 − 59 153 (812.6)

Education

 level

Elementary 48 (884.0)

Middle school 212 (817.4)

High school 329 (827.0)

Collage 540 (844.3)

Graduated 89 (887.3)

Marital

 status

Single 611 (850.4)

Married 601 (849.6)

Job

Student 363 (829.8)

Housewives 146 (812.0)

Public service personnel 100 (888.2)

Expert official 225 (818.5)

Company employee 247 (820.3)

Independent enterprise 69 (885.6)

Others 68 (885.6)

Total 1,2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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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0.05). 파래(Green laver)역시 대전지역이 3.87로

높았으며, 부산지역과는 유의적 차이는 없었고, 그 외 다른

지역들은 대전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았다(p < 0.05). 

 톳(Hizikia fusiforme okamura)은 부산지역이 3.28로

가장 높았으며 여수, 대전, 속초 지역과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나 광주와 서울은 각각 2.98, 2.96으로 부산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았다(p < 0.05). 청각(Codium fragile)과 미

역(Brown seaweed)의 기호도는 지역간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다시마(Sea tangle)는 속초지역이 4.04로 가장 높

았으며, 여수는 3.81, 광주는 3.80, 서울은 3.76으로 나타

나 속초지역과 유의적인(p < 0.05) 차이를 보였다. 우뭇가

사리(Gelidium amansii lamourou)는 여수와 대전지역이

3.0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광주 2.63, 서울 2.83으로 여

수, 대전과 유의적인(p < 0.05) 차이가 있었다. 지역과는 상

관없이 해조류 종류에 따른 기호도를 살펴보면 김을 가장 좋

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미역, 다시마, 파래, 매

생이, 톳, 청각, 우뭇가사리 순이었다. 

3. 성별에 따른 해조류 기호도

Table 3은 성별에 따른 해조류의 기호도를 나타낸 것이

다. 파래의 경우 남성보다 여성의 기호도가 높게 나타나 유

의성이 있었으며(p < 0.01), 톳의 기호도(p < 0.05), 미역

의 기호도(p < 0.001), 다시마의 기호도(p < 0.001)가 남

성보다 여성이 높게 나타나 일반적으로 파래, 톳, 미역, 다시

마의 경우 남성에 비해 여성의 기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김과 매생이, 청각, 우뭇가사리의 경우 여성보다 남성의

기호도 점수가 약간 높았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4. 연령별 해조류 기호도

연령별 해조류에 대한 기호도 결과는 Table 4에 제시되

었다. 김은 연령에 따른 기호도 차이가 없이 모든 연령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미역은 10대에서 조금 낮았으나 연령에 따

른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매생이, 파래, 청각은 10대에서

가장 낮았고, 다음으로 20대, 30대, 40대, 50대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았으며 30대에서 50대는 점수 차이가 없었으

나, 10대와 20대는 30대 이상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았다

(p < 0.05). 

톳과 다시마는 10대에서 다른 연령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

았으며(p < 0.05), 다음으로 20대, 30대, 40대, 50대로 높

아질수록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나, 40대는 30대와 50대와

는 유의성이 없었다. 우뭇가사리의 경우 10대와 20대가 다

른 연령층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았고, 50대와 30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30대에서 50대까지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

었다. 

Table 4. Preference score of seaweed by age

Items 
10’s

(n = 246)

20’s

(n = 316)

30’s

(n = 249)

40’s

(n = 254)

50’s

(n = 153)
F-value

Laver 4.57 ± 0.611) 4.55 ± 0.68 4.64 ± 0.54 4.55 ± 0.63 4.56 ± 0.61 90.9

Capsosiphon fulvescens 2.57 ± 1.06c2) 3.12 ± 1.02b 3.41 ± 1.03a 3.57 ± 0.63a 3.59 ± 0.99a 39.2***

Green laver 3.12 ± 1.17c 3.64 ± 0.95b 3.89 ± 0.94a 3.92 ± 0.90a 4.01 ± 0.79a 31.9***

Codium fragile 2.42 ± 1.05c 2.97 ± 0.96b 3.32 ± 1.05a 3.35 ± 1.02a 3.42 ± 0.99a 39.5***

Hizikia fusiforme okamura 2.42 ± 1.02d 2.99 ± 0.92c 3.35 ± 1.03b 3.47 ± 1.02ab 3.55 ± 0.98a 50.3***

Brown seaweed 3.88 ± 1.06 4.18 ± 0.83 4.37 ± 0.71 4.47 ± 0.69 4.36 ± 0.75 19.4

Sea tangle 3.32 ± 1.09d 3.79 ± 0.94c 4.05 ± 0.89b 4.15 ± 0.85ab 4.24 ± 0.80a 36.1***

Gelidium amansii lamouroux 2.33 ± 1.08c 2.89 ± 0.94b 3.21 ± 1.02a 3.16 ± 1.11a 3.21 ± 0.98a 31.4***

1) Mean ± SD, 5-point scale was used from 1: extremely dislike to 5: extremely like
2) a~c: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 within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 <  0.05
***: p < 0.001

Table 3. Preference score of seaweed by gender

Items 
Male

(n = 566)

Female

(n = 652)
t-value

Laver 4.57 ± 0.661) 4.58 ± 0.59 −0.40

Capsosiphon

fulvescens
3.21 ± 1.11 3.23 ± 1.09 −0.37

Green laver 3.60 ± 1.08 3.77 ± 0.96 −3.07**

Codium fragile 3.09 ± 1.05 3.04 ± 1.10 −0.79

Hizikia fusiforme

 okamura
3.04 ± 1.08 3.18 ± 1.06 −2.28*

Brown seaweed 4.08 ± 0.91 4.38 ± 0.76 −6.27***

Sea tangle 3.74 ± 1.00 4.00 ± 0.94 −4.59***

Gelidium amansii

 lamourou
2.91 ± 1.09 2.97 ± 1.07 −0.96

1) Mean ± SD, 5-point scale was used from 1: extremely dislike
to 5: extremely like

*: p < 0.05, **: p < 0.01, ***: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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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내륙과 해안지역 거주에 따른 해조류 기호도

내륙과 해안지역 거주에 따른 해조류 기호도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내륙지역에 비해 해안지역에서 기호도가 높아 유

의적인 차이가 나타난 해조류는 톳(p < 0.001), 다시마

(p < 0.05)와 우뭇가사리(p < 0.01)였으나, 김, 매생이, 파

래와 청각은 해안지역보다 내륙지역 거주자의 기호도가 높

았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고, 미역 또한 해안지역과 내륙

지역에 따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6. 지역별 해조류 구입 시 고려사항

기혼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여 각 지역별 해조류 구입 시 고

려사항을 조사한 결과는 Table 6에 제시되었다. 전체적으로

해조류 구입 시 고려사항 중 신선도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

었으며 다음으로 맛, 영양, 가격 순이었고, 편리성, 디자인과

색은 해조류 구입 시 고려정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러나 지역에 따른 해조류 구매 시 고려사항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신선도, 가격, 영양, 맛, 편리성, 디자인은 지역간에 유

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반면 색상은 여수지역이 3.84로 가

장 높았고, 광주가 3.12로 가장 낮아 지역간의 유의적인 차

이가 있었다(p < 0.01). 

7. 해안과 내륙지역에 따른 해조류 구입 시 고려사항

Table 7은 기혼 여성들을 대상으로 내륙지역과 해안지역

에 따른 해조류 구입 시 고려사항에 따른 차이를 나타낸 결

과이다. 해조류 구입 시 내륙지역보다 해안지역이 신선도, 영

양, 맛, 편리성, 디자인의 점수가 높게 나타나 더 많이 고려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며, 색상은

내륙지역보다 해안지역에서 점수가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나

구입 시 더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5).

Table 6. Consideration degree for purchase factors of seaweed by region in married females

Items 
Total

(n = 353)

Yeosu

(n = 67)

Kwangju

(n = 49)

Pusan

(n = 63)

Daejon

(n = 56)

Sokcho

(n = 67)

Seoul

(n = 51)
F-value

Freshness 4.69 ± 0.541) 4.63 ± 0.54 4.63 ± 0.60 4.84 ± 0.37 4.71 ± 0.62 4.72 ± 0.52 4.61 ± 0.57 1.58

Price 4.04 ± 0.76 4.03 ± 0.76 4.02 ± 0.80 3.98 ± 0.77 4.03 ± 0.76 4.09 ± 0.75 4.08 ± 0.77 0.16

Nutrition 4.23 ± 0.71 4.22 ± 0.78 4.04 ± 0.82 4.27 ± 0.68 4.32 ± 0.66 4.30 ± 0.67 4.20 ± 0.66 1.06

Taste 4.36 ± 0.66 4.42 ± 0.70 4.24 ± 0.66 4.44 ± 0.62 4.34 ± 0.67 4.37 ± 0.62 4.27 ± 0.72 0.87

Convenience 3.79 ± 0.89 3.82 ± 0.87 3.63 ± 1.09 3.75 ± 0.82 3.89 ± 0.87 3.82 ± 0.80 3.80 ± 0.96 0.51

Design 3.09 ± 0.92 3.16 ± 0.88 2.84 ± 1.03 3.13 ± 0.81 3.13 ± 1.11 3.16 ± 0.85 3.04 ± 0.85 0.98

Color 3.49 ± 1.01 3.84 ± 1.01a2) 3.12 ± 1.05c 3.51 ± 0.88abc 3.54 ± 1.08ab 3.51 ± 0.86abc 3.31 ± 1.11bc 3.29**

1) Mean ± SD, 5-point scale was used from 1: extremely not consider to 5: extremely consider
2) a~c: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 within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 <  0.05
**: p < 0.01

Table 5. Preference score of seaweed by inland and costal
region

Items 
Inland

(n = 614) 

Costal

(n = 604) 
t-value

Laver 4.60 ± 0.601) 4.54 ± 0.64 −1.58

Capsosiphon

 fulvescens
3.20 ± 1.08 3.24 ± 1.12 −0.60

Green laver 3.70 ± 0.99 3.69 ± 1.05 −0.09

Codium fragile 3.07 ± 1.04 3.07 ± 1.11 −0.03

Hizikia fusiforme

 okamura
3.02 ± 1.02 3.22 ± 1.11 −3.39***

Brown seaweed 4.22 ± 0.84 4.27 ± 0.86 −1.06

Sea tangle 3.81 ± 0.96 3.95 ± 1.00 −2.39*

Gelidium amansii

 lamourou
2.84 ± 1.06 3.04 ± 1.09 −3.16**

1) Mean ± SD, 5-point scale was used from 1: extremely dislike
to 5: extremely like

*: p < 0.05, **: p < 0.01, ***: p < 0.001 

Table 7. Consideration degree for purchase factors of seaweed
by inland and costal region in married females

Items 
Inland

(n = 156) 

Costal

(n = 197) 
t-value

Freshness 4.65 ± 0.601) 4.73 ± 0.49 −1.24

Price 4.04 ± 0.77 4.04 ± 0.76 −0.11

Nutrition 4.19 ± 0.72 4.26 ± 0.71 −0.94

Taste 4.29 ± 0.68 4.42 ± 0.64 −1.80

Convenience 3.78 ± 0.97 3.80 ± 0.83 −0.16

Design 3.01 ± 1.00 3.15 ± 0.84 −1.48

Color 3.33 ± 1.10 3.62 ± 0.93 −2.65*

1) Mean ± SD, 5-point scale was used from 1: extremely not
consider to 5: extremely consider

*: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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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

본 연구에서는 내륙지역과 해안지역을 각각 임의로 3곳씩

6지역을 선정하여 해조류의 기호도와 해조류 구입 시 고려

사항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해조류의 기호

도에서는 각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었는데, 김의 경우 대

전과 광주지역에서 점수가 높았으며, 매생이는 대전과 여수

지역에서 높았고, 파래는 대전과 부산지역에서, 청각은 대전

과 속초, 톳은 부산과 여수, 미역은 속초와 부산, 다시마는 속

초와 부산, 우뭇가사리는 여수와 대전지역에서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인 해조류의 기호도는 대전지역이 가장 높

게 나타났다. 또한 지역을 내륙과 해안지역으로 나누어서 기

호도 차이를 비교한 결과(Table 5) 톳, 미역, 다시마, 우뭇

가사리는 내륙지역에 비해 해안지역 거주자들의 기호도가 높

게 나타나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으나 그 외 김, 파래, 청각은

내륙지역과 해안지역의 거주에 따라 해조류의 기호도에 대

한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 결과로 볼 때 해조류가 바다에서 생산되므로 내륙

지역에 비해 해안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기호도가 유의

적으로 높은 종류가 많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김, 다시마 등

은 제철에만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건조된 상태로 계절에 관

계없이 전국에 유통되므로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좋아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해조류의 생리활성 기능에 대하여 여

러 경로를 통한 홍보가 많이 이루어져 건강기능식품으로도

소비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해

조류의 생리활성 및 효능에 대한 인식 차이가 영향을 미칠 것

으로 사료된다. 

2005년 국민건강 영양조사(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05) 결과에서 전체적으로 해조류 중 미역과 김

의 섭취빈도에서 미역의 경우 1주일에 1회와 한달에 2~3회

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김은 1주에 2~3회와 1주에 1회

로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 미역에 비해 김의 섭취빈도가 높

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김은 모든 연령층에서 고르게 섭

취되었으며, 미역의 섭취량은 65세 이상에서 가장 많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과 미역을 비교했을 때 김은 가공되

어 일반 찬류로 밥과 함께 가장 쉽게 섭취할 수 있으나, 미역

은 임신부들이 해산했을 때와 생일날 국으로 가장 많이 이용

되는 편이며, 국을 끓여야 먹을 수 있으므로 김보다는 손쉽

게 이용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사료된다. 이들 결과로 볼 때

다양한 해조류의 소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해조류에 대

한 여러 가지 가공식품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성별에 따른 해조류의 기호도 결과에서 대부분의 종류에

서 여성이 남성보다 해조류를 더 좋아하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Hwang 등(1991)은 중년기의 식품 기호도 조사에서 해

조류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은 기호를 나타냈음을 보고하

였고, Han 등(1998)은 노인들의 기호도 조사에서 해조류

에 대한 기호도는 비교적 높았으며, 남성에 비해 여성의 기

호도가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나 해조류는 여성들이 더 좋아

한다는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Ahn (2000)은 서울에

거주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식품선호도를 조사한 결과에서

해조류의 경우 김, 미역, 다시마 순으로 좋아하였으며, 김,

파래, 톳은 남자 노인들이 더 좋아하였고, 미역과 다시마는

여자 노인들이 더 좋아하였고, 성별에 따른 해조류의 선호도

에 차이가 있었다고 하였다. 

Kim & Kim (2003)은 강원지역 남녀 대학생의 식 행동

에 관한 연구에서 1주일간의 해조류의 섭취빈도를 조사한 결

과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해조류의 섭취빈도가 높게 나타났

다고 보고하였으며 이는 1991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조

류 섭취빈도를 연구한 Kim (1991)의 연구와 비교했을 때

2003년 대학생들 보다 많이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원인을 10년 전보다 식품이 다양하고 풍부해 진 것 외에

도 점차 서구화 되어 가는 식생활에 있다고 설명하였다. 섭

취빈도가 높다고 하여 기호도가 높다고 단정 지을 수 없으나

연령이나 지역에 따라 남녀의 섭취빈도가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Cho 등(2003)의 연구에서 초등학생들의 수산물 기호도

는 좋아한다는 비율이 5.8%였고 싫어한다는 비율이 50.7%

로 나타났으며, Lee & Min(2005)의 군급식 취사병들을 대

상으로 한 수산물 기호도 조사에서 조사대상자들의 58.8%

가 좋아한다는 반면 9.7%가 싫어한다로 나타났다. 또한 주

부들의 수산물 기호도에 대한 조사에서는 73.0%가 좋아한

다고 하였는데(Lee & Lee 2002) 이는 본 연구에서도 연

령이 증가함에 따라 해조류의 기호도 점수가 높게 나타난 것

(Table 4)으로 일반적으로 수산물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기호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해조류 구입 시 고려사항을 7개 항목으로 조사한 결과 전

체적으로 신선도, 맛, 영양, 가격 순으로 높았으며 디자인이

가장 낮았다. 구매 시 무엇보다도 해조류의 신선도를 가장 중

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역시 해조류는 대부분 제

철에 생으로 먹는 것을 가장 좋아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제

철 식품은 맛과 영양은 높고 가격은 저렴하므로 해조류 구매

시 신선도가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으며 다음으로 맛, 영양,

가격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디자인이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은 해조류의 가공제품을 구매 시 디자인은 크게 고

려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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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해조류 구입 시 고려하는 사항을 기혼여성들을 대상

으로 지역별로 살펴보았을 때 다른 항목은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나 색상은 여수지역이 가장 많이 고려한데 반하여 광

주지역이 가장 낮았다. 내륙지역과 해안지역을 비교한 결과

(Table 7)에서는 색상을 제외하고는 전체항목에서 유의적

인 차이는 없었다. 일반적으로 해조류의 색은 붉은색, 녹색,

갈색을 띄고 있으며, 생것일 경우에는 색이 뚜렷하게 나타나

지만, 건조 후에는 전반적으로 어두운 색을 띄고 있어 해안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경우 생으로 구매할 가능성이 많

고, 내륙지역 거주자들은 가공형태로 구매할 가능성이 많으

므로 내륙지역 거주자들은 색을 고려하지 않는 반면 해안지

역 거주자들은 색을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가

공제품의 경우 해조류의 어두운 색을 감추고 소비자의 시선

을 끌기 위한 밝은 포장지의 색을 연구한다면 판매 전략을 높

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결과는 해조류에 관한 연구가 거의 없으므로 비교

하기가 어려웠으며, 본 연구결과로 볼 때 해조류의 종류가 많

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소비자들은 항상 섭취하는 몇 가지 해

조류에 대하여 기호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앞으로 알려지지 않은 많은 해조류에

대한 연구결과를 매스컴을 통하여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

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해조류 가공업체에서는 본 연구

결과의 해조류 구입 시 고려사항을 참고하여 차별화 된 전략

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연령별, 성별 및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해조류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해조류를 생으로 섭취하거나 건

조시켜 판매하기 보다는 최근 일부 해조류의 가공제품은 간

식 및 술안주용으로 출시되고 있는데(Naver: http://

shopping.naver.com) 이와 같이 해조류의 자체의 맛과 모

양을 향상시킨 가공제품을 개발하거나 면, 과자류 등에 적용

하여 소비를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해조류의 기호도에서는 지역, 연령, 성별에 따른 차이

가 있었으나 해조류 구매 시 고려사항에서는 색상을 제외하

고는 지역별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일반적인 해조

류 구입에 대한 질문이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나타나 앞으로

의 연구는 해조류 구매 시 구매 형태에 따른 고려사항을 조

사하여 해조류 생산자, 가공업체 및 판매자에게 활용할 수 있

는 자료가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요약 및 결론
—————————————————————————

본 연구는 해조류의 종류에 따른 기호도와 구매요인을 조

사하기 위하여 거주지역을 내륙지역(서울, 대전, 광주)과 해

안지역(부산, 여수, 속초)으로 나누어 총 1,218명을 대상으

로 2007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자들의 성별은 남자가 46.5%, 여자는 53.5%

로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20~29세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

로 40대, 30대, 10대, 50대 순이었다. 결혼여부에서 미혼자

는 50.4%, 기혼자는 49.6%로 나타났으며, 조사대상자들의

직업은 학생이 29.8%로 가장 높았다. 

2. 지역별 해조류의 기호도 점수는 전체적으로 김, 미역,

다시마 순이었다. 이는 지역별로도 동일한 경향이었으며, 내

륙지역과 해안지역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을 때 김과 미역

의 경우는 내륙과 해안지역별로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나 다

시마, 톳, 우뭇가사리의 경우 내륙지역에 비해 해안지역에서

기호도 점수가 유의적으로 높았다. 성별로 보면 여성은 남성

에 비해 파래(p < 0.01), 톳(p < 0.05), 미역(p < 0.001),

다시마(p < 0.001)의 기호도 점수가 유의적으로 높았다.

3. 지역별 해조류 구입 시 고려사항 중 신선도가 가장 중요

하게 고려되었으며 다음으로 맛, 영양, 가격 순이었고, 편리

성, 디자인과 색은 해조류 구입 시 고려정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내륙과 해안지역별로 보면 내륙에 비해 해안지

역에서 특히 색상에 대한 고려정도가 높게 나타나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p < 0.05). 

본 연구결과로 볼 때 소비자들의 해조류에 대한 기호도는

평소 많이 접해본 해조류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다양한 해조류에 대한 기

호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해조류의 경우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는 물론 영양교육을 통하여 적절한 소

비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소비자

들에게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소량 생산되는

해조류의 경우 양식을 통한 대량생산으로 원활한 공급이 이

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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